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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개별 독자에 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사서교사들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세부과정  주요 특징, 추천 시 고려하는 요소, 독서자료 추천활동에서 두되는 주요 쟁 에 한 

정보를 도출하여 제시하 다. 구체 으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과정은 질문과 면담, 책 추천, 후속조치라는 

단계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독서자료 추천 시 고려하는 요소는 학생의 심사, 독서이력, 

책의 재미, 읽기수 , 도서수 , 교사, 수업  교과과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이들 요소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사서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단계  주요 요소는 향후 사서교사의 추천활동 수행에 있어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 에

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다각화와 개별 독자를 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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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teacher librarians’ book recommendation 

services for individual reader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teacher librarians of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the process 

of the teacher librarians’ book recommendati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book recommendation, 

and the factors considering in the book recommendation, as well as information on major issues 

that arise in the book recommendation activity were derived and presented. Specific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teacher librarians’s book recommendation process was implemented in the following 

stages: questioning and interviewing, book recommendation, and follow-up. And,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factors considered when recommending books were students’ interest, reading history, book 

fun, reading level, book level, teacher, class, and curriculum.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differences 

occurred i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eacher librarians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these 

factors. These results can provide the implic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of the teacher librarians 

who perform book recommend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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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학생의 독서활동에 한 지원과 독서교육은 정보활용교육과 함께 학교도서 이 수행하는 교육  

기능의 양  축이라 할 수 있다. 바로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에 한 학생들의 심을 불러 일으켜 

더 많은 독서를 독려하고, 독서를 즐기는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교도서 의 

교육  책무인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학교도서  기 인 ｢21세기 학습자 기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에도 명시되어 있다. 기 에 따르면, 독서를 개개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한 핵심으로 간주하며, 이를 해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학교도서 에서 독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학생들과의 화를 통해 독서에 한 동기를 진작하며, 다양한 자료를 

선별하여 고품질의 독서자료에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ASL, 2007).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독서교육이 학교도서 의 핵심 인 교육기능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해 재 사서교사들은 학내 독서분 기를 조성하고, 독서자료에 한 안내와 

추천을 하며, 독서토론 회나 자와의 화와 같은 독서 로그램과 행사를 운 하는 등 학생들의 

독서흥미와 독서동기를 진작시키기 해 다각 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교도서 에서 운 하고 있는 독서 로그램이나 행사를 비롯한 독서교육 활동의 

반 인 양태가 교생을 상으로 하거나 한 학년  한 학  체를 상으로 하는 불특정하고 

보편 인 독서교육 목표에 맞추어져 있어서 개별 학생의 독서요구와 심, 상황에 기 한 지원활동이 

제한 이라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권은경, 2012). 바로 동일한 학교 , 학년의 경우라도 학생의 

성별, 읽기능력, 독서에 한 태도, 독서경험과 독서량, 선호하는 독서자료의 유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도서  독서교육에서 개별 학생의 상황과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독서 로그램이나 독서행사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독서자료목록도 불특정 다수의 학생

들을 상으로 개발되는 양태를 띠고 있다. 학교도서 에서 활용하는 추천도서목록은 일반 으로 

학년별, 주제별, 교과별 목록이라는 형태로 개발되거나 활용되고 있어 개별 학생들이 그들에게 합한 

독서자료를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별 학생에게 할 독서자료는 

학생 개개인의 읽기능력, 독서경험, 독서량, 독서태도, 심과 취향, 요구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기에 학년 단 나 주제 단 로 범주화하여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학생과의 화와 질문을 통해 독서이력을 살피고 학생의 독서취향과 심을 악하여 그에 합한 

책을 추천하며, 추천한 책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찰하는 등 보다 개별화되고 세심하게 근하는 

독서지원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사서교사를 심으로 그들의 일상  업무 차원에서 개별 학생을 상으로 자료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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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고 있지만 개별 사서교사의 경험  수 에 그치고 있어 자료 추천활동의 세부 과정이나 

방법, 수행정도나 성과, 어려움 등 활동 반에 한 정보가 체계 으로 축 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과 련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독서자료와 독자를 

연결하는 일은 사서  사서교사의 핵심 인 서비스이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이 사서교사의 개별 인 경험 수 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독자에 한 학교도서 의 응방안으로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에 해 고찰하 다. 사서교사의 개별 학생을 한 독서자료 추천활동을 검하고 

추천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특징과 쟁 이 무엇인지를 규명하 다. 구체 으로 학교도서 에서 

사서교사는 개별 학생들을 한 독서자료 추천을 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독서자료 추천은 어떤 

과정을 밝으며, 학생과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활동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쟁 을 고찰해보았다. 

사서교사의 개별 학생을 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주요 양상과 특징을 사서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고찰하는 본 연구는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세부 상황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자료 추천활동과 련하여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선행연구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과 련한 연구로 거론할 수 있는 국내 논문으로는 사서가 독서

자료 추천활동에 활용하는 추천도서목록을 평가한 연구(이연옥, 2006)와 독서자료의 온라인 추천

방안을 제시한 연구(박양하, 2016)가 있다. 이연옥은 사서가 아동  청소년용 독서자료의 선정과 

추천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천도서목록을 평가하 으며, 이를 토 로 사서의 추천도서목록 개

발을 한 지침으로 독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분야와 요구, 독자의 책에 한 반응, 독서이

력, 독서태도, 읽기수 , 성별 등을 고려할 것을 제언하 다.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권장도서목록의 평가에 주안 을 둔 연구이지만 이 연구의 제언은 개별 독자에 

최 화된 추천도서의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 시사 을 제공해 다. 

박양하는 개별 독자를 한 독서자료 추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안에 해 논의한 연구라

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개별 독자 정보에 의거해 독서자료를 추천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한 고등학생의 선호도를 밝히고 있다. 구체 으로 독서교육지원시

스템에 탑재된 권장도서목록과 이용자 정보를 토 로 추천방안을 도출하 는데, 출이력과 학년

이라는 개별 이용자 정보를 기 로 다 출 추천  동료활동 기반 추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

러 고등학생들은 심정보 키워드 추천과 학년  교과연계 다 출 추천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독자정보를 학년, 출이력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개별 학생에 합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2권 제4호)

- 130 -

자료 추천을 해서는 학생의 독서와 련한 세부상황을 알 수 있는 다각 인 정보가 요구되며 

이와 련한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심과 상황을 비롯한 독자의 독서 련 세부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과 방법에 한 논의가 없어 이에 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국내 연구의 검토 결과, 사서교사가 개별 독자에 합한 독서자료를 추천하기 해 

개별 독자로부터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이를 해 학생인 독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상호

작용을 해야 하는지 등 개별 독자를 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세부 과정과 방법에 한 연구가 

부재하며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 독자에 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을 조명한 연구는 국외연구에서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국외에서는 주로 독자상담(Readers’ Advisory)의 일환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독자와의 상호작용이 이 지는 인터뷰를 통해 독서 흥미와 취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독서자료를 추천하거나 개별화된 목록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Saricks, 2005). 

이와 련한 연구는 주로 공공도서 의 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주 일부 학교도서  역

에서 수행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체로 독서자료 추천활동에서 사서의 역할  조치 등의 

실태를 악한 연구(Chelton, 2003; Doll, 2001; May et al., 2000; Shearer & Bracy, 1994), 

독자상담인터뷰에서 독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조명한 연구(Booth, 2007; Ross, 1991), 독서자료 

추천의 향요인을 고찰한 연구(Bracy, 1996; Heritage, 2004) 등이 있다. 

이  학교도서 을 기반으로 수행한 연구는 Doll의 연구와 Heritage의 연구를 들 수 있다. 

Doll(2001)은 학교도서 이라는 환경에서 독서자료 추천과 련한 사서교사의 역할을 밝히고 있

는데, 이 연구에서는 개별독자에 한 독서자료 추천을 해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독서이력인 

독서경험을 청취하고, 이를 토 로 독서자료를 안내하며, 추천한 자료에 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 개별 학생 상의 독서지도에 성공하는 열쇠는 학생들의 

이  독서경험에 해 민감하게 질문하여 신 하게 답변을 듣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자료추천을 한 사서교사의 역할을 일반 인 수 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도서 이라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자료 추천의 세부과정에 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반면에 Heritage(2004)는 사서교사의 개별독자를 한 독서자료 선택과정에서 고려되는 세부 

요소를 독자상담인터뷰에 한 고찰을 통해 밝히고 있다. 학교도서 의 여가용 독서자료를 찾는 

등학생 2학년 상의 독자상담인터뷰에 해 질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서교사의 책 추천에는 

학생의 심, 읽기능력, 책의 벨, 학생의 발달 단계  특성, 여가독서에 한 교사의 철학, 학부

모의 의견이 주요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 냈다. 

국외 연구 한 그 수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학교도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을 

검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 련해서는 Heritage(2004)의 연구가 가장 련성이 높다. 그러나 

이 연구는 등 2학년 상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에 제한하고 있다는 에서, 그리고 국내의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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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처한 상황이나 학교 독서문화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라는 에서 

국내 후속 연구에 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아울러 앞서 언 했듯이 국내 학교도서 의 개별 

독자를 한 자료 추천활동에 한 연구가 부족하며 학교도서  장에 축 된 정보가 미흡하다는 

실정을 고려하면, 국내 학교교육을 비롯하여 독서문화  학교도서  환경을 토 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 경험을 고찰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두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별 독자에 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을 고찰하는 것으로 사서교사의 독서자

료 추천활동의 세부과정을 살펴 으로써 독서자료 추천의 주요 패턴, 추천에 향을 미치는 요소와 

주요 쟁 에 한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심층면담에 기반하는 질  연구방법을 활용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질  연구방법을 택한 이유는 첫째, 개별 독자에 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에 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 연구주제에 한 정보의 축 과 개발을 한 기  연구가 필요

하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즉 질  연구가 련 연구의 개발을 한 탐색  성격의 연구에 유용하다

는 에서 질  방법을 선택하 다(노성호, 구정화, 김상원, 2020). 둘째, 질  연구방법은 역동 이며 

복잡한 요인이 얽 있는 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용이하며 아울러 연구참여자의 세계와 시각, 입장과 

고민을 총체 으로 살펴보는 데 유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개별 독자에 한 사서교사의 독서자

료 추천활동을 살펴 으로써 연구참여자인 사서교사가 자료 추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갈등, 

추천활동과 련한 주요한 이슈를 언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다는 

단에서이다. 따라서 질  연구를 시도하는 본 연구는 사서교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개별 학생에 

한 자료추천활동 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용이하며 이를 통해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을 

비롯한 독서교육활동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특징을 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는 질  연구의 표본선정 방법  의도  표본선정 방법을 

사용하여 모집하 다. 의도  표본선정은 연구자의 단에 따라 심층연구를 한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연구 사례에 한 통찰과 깊이 있는 이해를 용이

하게 한다는 에서 이와 같은 방법에 의거하고자 하 다(Patton, 2015). 아울러 의도  표본선정 

에서도 이 연구는 동질 인 표본선정을 채택하 다. 이는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을 

포함함으로써 이들에게 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에 한 면담이 가능하며, 수집된 데이터의 패턴을 

도출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Patton, 2015, 42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질 인 표본으로 구성하도록 등학교 사서교사일 것, 사서교사로서의 

경험이 5년 이상일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서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설정하 다. 교육

부가 제공하는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20년 기  X시의 등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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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이며, 이들  휴직한 3명을 제외하고 의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한 사서교사 14명을 심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자는 X시에서 등사서교사 연구모임을 이끌고 있는 

사서교사에게 조를 구해 본 연구에 한 취지와 연구내용을 알려 참여자를 공개 으로 모집하

다. 그 결과 8명의 사서교사가 참여하 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해 

이들을 A, B, C, D, E, F, G, H 교사로 칭하기로 하 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8명의 사서교사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이 졌다. 

면담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ZOOM)을 이용해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수행되었다. 사서교사에게는 학생들을 한 독서자료 추천은 어떻게 하는지, 추천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추천하는지,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 추천과 련한 경험 반에 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하 다. 이를 

해 질문의 내용과 순서가 담긴 면담가이드를 설계하고 이를 심으로 개별 면담을 수행하 다. 

주요 질문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개별 학생 상의 독서자료 추천을 해 취한 조치  상호작용 

- 독서자료 추천 시 고려 사항  고려 이유

-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 두되는 문제 

- 추천 이후 학생들의 반응을 비롯한 추가 인 후속조치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화되었으며 녹화된 내용은 인터뷰 후 사되었다. 사된 

일은 총 91페이지의 길이 으며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해 질  연구 데이터 분석 로그

램인 QSR NVivo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자료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토 로 독서자료 추천활동

에서 취한 과정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쟁 을 도출하 다. 

분석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해서는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토 방법을 활용하 다(Patton, 2015). 

연구참여자 2인의 조를 얻어 연구결과를 검토하게 하고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의 과 면담

내용을 제 로 반 했는지 논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차를 거쳤다. 

Ⅱ. 연구결과

1. 개별 학생 상의 독서자료 추천과정

우선, 독서자료 추천은 학생들의 책에 한 질문과 책 추천 요청에 사서교사가 부응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었으며, 아울러 서가에서 책을 선택하지 못하고 헤매는 학생들이 찰될 때 사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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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수행되기도 하 다. 그리고 사서교사가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면담을 통해 학생의 책에 한 심분야와 선호도를 알아내는 질문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지 선호도에 한 악을 먼  한다. 보통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에 해 ‘ 는 과학책을 좋아해요. 역사책을 좋아해요’와 같이 답한다(C 교사).

학생들에게 추천할 때는 그 친구가 이 에 제일 재 게 읽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가장 최근

에 읽은 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이 게 물어 으로써 그 아이의 독서성향과 독서수 을 악해서 

그 비슷한 취향과 수 에 맞추어 추천하려고 한다(A 교사).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책’과 련한 심분야로 한정되지 않고 있다. 책으로 제한하여 물어볼 

경우 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독서 이외의 학생들의 다양한 심사를 알기 해 질문을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즘 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한다.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를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이를 우선 고려하여 책을 추천해 다(G 교사).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사서교사들은 책 추천 시 학생들의 심분야와 선호도를 악하고자 

“어떤 책을 좋아하는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 무엇이었나?, 이 에 가장 재 었던 것이 무엇이

었나?”와 같은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고, 이러한 질문은 학생들의 일반 인 심분야에 한 질문 

즉 “요즘 무엇에 심이 있는가?, 평소 무엇을 좋아하는가?”로 확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분야에 한 질문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 다. 사서교사 A와 D의 경험에서 이를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외로 친구들이 자기가 재 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다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A 교사).

책 추천을 해 질문과 화 등의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데 학년의 경우 이것이 힘들다. 명확하게 이야

기를 못하기에 아이들과의 소통이 힘들다. 여러 번 물어 야 한다(D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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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맞는 책 추천을 해 학생과의 화와 질문이 오고가며, 풍부한 상호작용이 이 져야 

하는데 등학생의 경우 자신을 표 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서툴고, 자신의 심을 말로 표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이라 학생과 사서교사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서교사들은 개별 학생에 한 책 추천을 해서는 그 사  단계로 평상시에 학생들과의 계를 

축 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 하 다. 이는 

6명의 사서교사가 공통 으로 강조하고 있다(A, B, C, D, H, G 교사). 

등학생은 자신이 심가지는 것에 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나 일단 도서 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 하고 라포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나면 본인만의 개인 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고민

거리나 평소의 심사를 이야기한다. 아이와의 계를 축 시키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개별 인 심

과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이 게 되면 아이의 심이나 상황과 유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을 추천하

기가 용이하다(C 교사). 

사서교사 C는 책 추천과정에서 사서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즉각 인 질의응답만으로는 개별 

학생의 심과 요구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에 학생과의 계를 축 시키면서 학생을 알아가

는 선행 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 하는 것이다. 사서교사 A와 H도 학생들과 계의 축 과 

신뢰의 구축, 학생들에 한 이해가 개별 학생을 한 책 추천하는 활동에서 무엇보다 요하다는 

을 그들의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서교사가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책에 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 기 해서는 일단 아이들이 

도서 에 자주 와서 얼굴을 익히고 말을 주고받는 경험을 축 시키는 것이 요하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려는 목 에 성 히 다가가기보다는 아이들과의 계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책읽기도 

서두르지 않는 기다림이 필요하다(A 교사). 

아이들과 계를 맺는 것은 등 독서교육에서 무엇보다 요하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말 한마

디 건네주면 아이들과 이런 런 이야기를 많이 나 게 된다. 이 게 축 된 계 속에서 이 책을 네가 

읽으면 재 겠다, 한테 도움이 되겠다며 건네질 수 있다. 이러한 축 된 계없이 처음부터 ‘이 책 

읽어 ’라고 하면 잘 안되는 것 같다. 일단 내가 추천한 책을 아이들이 잘 읽게 하려면 사서교사인 나를 

좋아하고 신뢰해야 한다(H 교사).

그리고 사서교사들은 학생과의 계를 축 시키면서 학생을 알아가는 선행 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최 의 공간으로 사서교사가 직  운 하는 ‘수업’이라고 언 하고 있다(사서교사 A, B,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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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아이들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해 아이들에 한 찰이 요하다. 이 차원에서 수업을 

많이 달라고 한다. 수업을 하지 않으면 도서 에 오는 아이들만 경험하기에 아이들을 악하는 데 한계

가 있다. 도서 에 오는 아이들은 책읽는 것을 무 좋아하든가 아니면 도서 에 오는 것을 도피처로 

이용하든가 두 부류가 많이 온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 엄마가 가라고 하니 오는 친구들이 좀 

있다. 이외 친구들은 잘 오지 않는다. 이 모든 친구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수업이다. 수업시간

에 아이들의 활동과 이야기하는 것을 찰하게 되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도서 에 

오지 않는 아이에 한 이해와 근이 용이하고 수업에서 아이의 취향과 상황에 한 정보가 쌓이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토 로 평소 지나가다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한다. ‘도서 에 

이런 책 새로 들어왔는데 한번 읽어보러 올래?’하며 도서 으로 불러들인다. 수업이 모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와의 계가 맺어지며 아이들을 도서 으로 불러들이

는 매개의 장이 된다(B 교사).

수업을 하게 되면 한 학년의 아이들을 1년 동안 보게 되기에 아이들의 특성이나 좋아하는 바를 알게 

된다. 책 추천을 해서는 아이들과의 라포 형성이 정말 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업에서 내가 아이들과 

친해지면 나 때문이라도 도서 에 온다. 이러한 계가 유지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선생님은 무슨 책을 좋아해요?’, ‘나 이런 책 읽었는데, 이게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

으면서 개별 아이에게 맞는 책을 추천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H 교사). 

이처럼 B, H는 사서교사가 운 하는 ‘수업’이 도서 에 오는 학생과 더불어 도서 에 오지 않거나 

책을 읽지 않는 비독자인 학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요한 장이며 다양한 개별 학생들에 한 

찰과 이해가 이 지는 등 개별 학생에 한 정보가 축 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도서

에 오지 않거나 비독자인 학생을 악하고, 이들과의 계가 이 지며, 이들을 도서 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장을 수업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사서교사들은 책 추천에 앞서 학생들과의 계 과 신뢰 구축을 해 평소에 학생들

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말을 걸며’, ‘ 심을 받는다는 인상을 받도록’하며, ‘친 하고’, ‘언제나 

웃으면서 이야기해주며’, ‘개방 이고 환 하면서도’, ‘아이들이 도서 에 오고 싶게’하기 해 노력

한다고 하 다(A, B, D, H, G 교사). 이러한 사서교사의 노력은 독서자료 추천 이 에 학생들의 

독서와 독서자료에 한 심리 인 근이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지는 것이다. 

한편, 독서자료 추천이 사서교사의 ‘수업’에서 개별 학생에 한 악, 학생과의 계 형성, 학생

들을 도서 으로 유인, 학생과의 계와 신뢰의 축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원활히 

이 질 수 있다고 보는 사서교사들은 학교에서 그들의 수업시수 확보를 해 극 으로 노력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업시수의 유무와 정도는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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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사서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기본 수업 시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들은 주로 창의  체험활

동시간이나 국어수업의 일환으로 운 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등을 활용해서 수업을 운

하고 있으며, 사서교사의 수업시수는 학교의 규모와 상황, 교장을 비롯한 교육과정 편성 책임 교사 

등 리자들의 인식, 사서교사의 극 인 요청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 개별 학생을 한 독서자료 추천은 학생 수를 비롯하여 학교의 규모가 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의 사서교사 A와 B의 증언에서 구체 으로 알 수 있다. 

학생 수가 많다보니 출반납업무로 개별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힘들다. 이것이 우리 사서교사에겐 치명 인 

문제다. 사서교사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가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학생 수가 많다보면 

출반납 시 아이들이 을 아주 길게 서 있는데 아이들이 ‘무슨 책이 재 어요?’라고 물으면 답할 시간

인 틈이 없다. 쉬는 시간 10분 안에 출반납을 다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이 책에 해 질문하

고 우리가 답하며 책을 추천하고, 책에 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A 교사).

개별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아이들 각자가 책을 읽게 하려고 우리 사서교사가 수업도 하고 아이들을 

도서 으로 불러들이고 하는 것이 아닐까? 개별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아이들의 독서가 흡수되도록 

해야 우리 존재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교도서 이 1인 운 체제라서 한계가 있다. 인력이 

한명이라도 더 있으면 개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 같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가면 출반납과 수업으로 바빠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힘들기에 개별 지원과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학생 수가 으면 아이들 얼굴을 보며 이름도 불러보고 출반납하는 책에 해 이야기를 나 기도 

한다.  아이들에 한 찰도 할 수 있다. 이 게 되어야 아이들의 개별  상황이나 요구에 맞는 책을 

권하는 것이 용이하다(B 교사).

이처럼 사서교사들은 1인 체제로 운 되는 학교도서 의 특성상 규모가 큰 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독서자료 안내를 비롯한 개별 학생에 한 질 인 서비스를 어렵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개별 학생에 한 찰  상호작용을 통한 책 안내와 지원에 집 하고 이에 한 성과를 

고민하는 사서교사들은 학생 수가 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 B, C 교사). 

2.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 

앞 에서, 독서자료 추천을 해 사서교사는 일차 으로 학생의 심사항을 악하는 질문부

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응에서 사서교사들은 독서자료의 추천에서 학생

의 심사를 가장 요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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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책을 읽으며 책읽기의 재미를 경험하는 것이 다른 분야의 책읽기로 

확장하고 자발  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서교사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그 다면 심분야에 한 질문 이후 사서교사가 개별 학생을 한 독서자료를 추천하는 과정에

서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리고 각 요소에 해 사서교사는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가. 독서이력

사서교사의 학생의 심사에 한 질의 응답과정은 학생의 독서이력에 한 검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의 독서이력은 DLS 출기록정보에서 악되며, 사서교사들은 

출기록정보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기호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추천하고 있었다. 이를

테면, E교사는 학생의 출기록에서 특정 작가의 작품을 읽었던 이력정보를 활용하여 그 작가의 

작품에 한 학생의 평가와 의견을 물어본 뒤 반응이 좋을 경우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추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B교사의 경우 출정보를 학생의 기호에 맞는 책 추천을 해서도 활용하지만 

학생의 기호를 넘어서는 책 추천을 해서도 활용하고 있었다. 이와 련한 B교사의 경험을 다음

의 인용문에서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책 추천을 해 출정보를 요하게 고려한다. DLS에서 출경향을 악한다. 반복 으로 

빌려가서 이를 조  피하게 할 때도 출정보가 필요하고 반복 으로 빌려가서 이 주제에 좀 더 집 해

서 읽게 하고자 할 때도 출정보가 필요하다(B 교사).

이처럼 독서이력을 활용해서 사서교사 B는 학생의 심분야나 기호에 기반한 책 추천을 해, 

그리고 학생의 심분야를 이동시키거나 확장시켜내기 해 극 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서교사 E도 인기도서 편향 인 출 이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로 확 된 

책 추천을 해 학생들의 독서이력 정보를 극 활용하고 있었다.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마다 독서취향이 생기는데 이를 존 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인기도서에 편향 인 

아이들의 경우 다른 책을 함께 보도록 유도한다. 아이들한테 늘 같은 반찬만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서 다른 책 읽기를 유도하는 편이다. 그래서 인기도서 이외의 다른 책을 추천해서 읽으면 조 의 보상을 

한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로 확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E 교사).

한편, 사서교사 H는 출정보를 통해서 학생들의 독서취향을 엿볼 수 있지만, 이를 으로 

학생들의 독서취향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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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의 경우 스스로 출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모의 의견이나 취향이 반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들이 다양한 기 에서 발행한 권장도서목록을 토 로 아이에게 책을 빌려오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본인의 의사보다는 학부모의 요구로 출해가기 때문에 출목록이 100퍼센트 아이의 독서

취향이라 말하기 어렵다(H 교사). 

H의 경험에서 등학생들의 독서자료 출을 비롯한 독서과정에는 부모들의 개입이 존재하기

에 사서교사가 학생들의 독서이력과 독서취향을 단하는 데 있어서 세 한 근이 필요하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책의 재미

사서교사들이 책을 추천하는 데는 책의 내용 인 면에서 매력 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책의 

재미’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의 재미’에 한 검증은 사서교사 본인이 읽어 확인

하는 것을 선호하며, 사서교사가 재미있어서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재미가 있을만한 책을 추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A, B, C, E, F, G 교사) 이  사서교사 C는 학생의 독서취향의 유무에 

상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책 추천을 한 조치로 ‘책의 재미’라는 요소를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 

독서취향이 뚜렷한 아이들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이의 독서취향을 고려

하되 사서교사인 내가 재미있었던 책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아이들이 다양하게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양하게 추천하는 편이다. 독서취향이 없는 아이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이들, 막연

히 재미있는 책을 요구하는 아이들에게도 내가 읽었던 책 에서 재미있었던 책을 소개해 다(C 교사). 

그리고 재미 인 면에서 학생들에게 할만한 책이 많이 출 되고 있는 상황이 개별 학생에

게 책 추천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평가가 있다. 사서교사 A의 언 에서 이를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에는 어린이책의 주제가 매우 제한 이었다. 무거우며 교훈 인 주제에 얽매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재미 인 요소가 강화되어 내용이 유쾌하고 발랄하여 아이들을 잡아끄는 매력 인 책들이 많이 출

되고 있다. 학 에서 벌어지는 일, 아이돌, 첫사랑 등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라고 여길만한 것들이나 아이들의 

평소 심을 잘 반 하여 책에 잘 녹여내면서도 이것을  기막히게 재 게 잘 써서 출 한다. 제가 쥐어주어 

아이들이 펼치기만 해도 끝까지 읽어내는 책들이 많다. 동화작가들에게 무 감사하다. 에는 책을 잘 

읽는 아이들만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끝까지 읽을 만한 

재미있는 책들이 많다. 그래서 도서 에 오는 아이들에게 추천이 용이하고 성공률이 매우 높다(A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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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는 최근의 아동문학 출 시장에서 아동의 심과 이해, 욕구를 잘 반 하면서도 재미

인 요소를 잘 갖추고, 구성이 탄탄하며, 아동들에게도 매력 인 작품들이 많이 출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출 상황은 사서교사로 하여  추천 과정에서 ‘책의 재미 인 요소’

를 극 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결과 으로 사서교사의 추천이 학생에게 률과 성공률을 높

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사서교사는 ‘책의 재미’를 학생들의 책에 한 경험과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출빈도가 높아 학생들에게 호응이 높은 책이나 출반납과정에서 학생들의 책에 한 피드백을 

받아 일종의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책리스트’를 리하고 이들 리스트  실제 학생들에게 추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 G 교사). 

그러나 사서교사들은 재미있는 책에 한 학생들의 반응의 한 면이라 할 수 있는 ‘다 출도서’

에 있어서는 신 한 입장을 취하 다. 학생들에게 호응이 높아 출빈도가 높은 다 출도서를 

고려하지만 교육  가치가 미치지 못한 책은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출도서  별로 양가 없이 단지 흥미나 재미만 있는 책들은 추천에서 배제한다. 다 출도서 에

는 아이들이 즐겁게 읽을 수는 있지만 감동이나 도움을 주지 않은 책들이 많아서 이런 책은 고려하지 

않는다(D 교사).

D처럼 많은 사서교사들이 ‘재미 인 요소’와 ‘교육  가치’를 충하여 책을 추천하고 있지만 

사서교사 F는 이를 실제로 충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교육  가치가 

있는 책 에서 재미가 있는 책을 찾아내어 제공하고자 노력한다고 하 다. 

한편, 학생들에게 추천할 ‘재미있으면서 교육  가치가 있는 책의 발견을 해’ 사서교사들은 

다양한 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서교사가 평소 직  책을 읽고 검토, 어린이책에 

한 공동 학습과 연구, 사서교사들 간의 추천 도서와 학생의 반응에 한 정보공유, 서평  

서지정보 활용, 어린이 책을 비롯한 아동문학에 한 교육과 연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에서도 학생들에게 하면서도 사서교사 스스로 자신있는 책 추천 방법은 ‘사서교사 본인

의 읽기’라고 말한다(A, B, C, F, G 교사). 사서교사가 책 추천의 질을 높이기 한 다각 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 읽기수

학생에게 추천하는 책이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읽기수 이 안되면 읽을 

수가 없기에 사서교사들은 추천 시 학생의 읽기수 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의 읽기수 을 악하기 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우선 사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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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본인이 담당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읽기수 에 한 악이 일정 정도 가능하다고 

언 하 다(A, B, C, D, E, H 교사). 그러나 사서교사가 참여하는 수업 시수와 담당 학년은 학교

마다 차이가 있으며, 모든 학년의 읽기능력을 악하기에 실 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서교사들은 담임교사에게 문의하거나 담임과의 조를 통해 개별 학생들의 읽기능력에 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각 학년에 비해 읽기능력이 히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로부터 얻은 사 정보를 바탕으로 응하고 있었다(A, B, C, D, E, H 교사). 이외에

도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의 독서이력에 한 검토를 통해서 읽기수 을 악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출반납 시 학년별 수 에 맞지 않는 책을 출반납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책의 내용  난이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 학생의 읽기수 을 확인하고 있었다(D, E 교사).  학생에게 책의 한 페이

지를 읽어보게 하여 읽기능력을 악한다고 언 하는 경우도 있었다(F 교사). 

평소 이러한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생에게 추천할 시에 모든 학생들의 읽기수 을 

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 다. 그 안으로 사서교사 H는 출 사에서 제공하는 연령 

 학년 정보에 의거해서 추천하고 있었다. 사서교사 G의 경우도 학생이 특별히 심분야가 없을 

경우에는 출 사에서 제공하는 학년정보에 하여 추천하는 것이 가장 일반 인 응이라고 하

다. 하지만 읽기수 은 같은 학년 내에서도 편차가 크기에 학년기반의 추천은 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 다(사서교사 E). 

한편, 사서교사 A, B, F, H는 학생들의 읽기수 에 한 이해는 필요하지만 읽기수 에 한 

정확한 단과 이에 근거한 책 추천에 심 을 기울이기보다는 읽기수 을 탄력 으로 이해하여 

책 추천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요하다고 지 한다. 이를 사서교사 F의 경험에서 보다 구체 으

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의 읽기수 에 해서 단정 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읽기수 이 래 학년에 비해서 

낮다고 해서 그 학년수 보다 어려운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다. 아이들의 경우 읽기수

이 낮더라도 어떤 특정 책을 통해 그 아이의 읽기수 을 뛰어넘어 읽어낼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기에 아이의 읽기수 에만 얽매여서 책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 물론 평균 인 읽기수 은 존재하지만 

1학년이 해리 포터를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고, 6학년이 학년용 그림책을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는 

것이다. 그 기에 나는 학년별 추천도서목록을 작성할 때도 쉬운 수 에서부터 어려운 수 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게 추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F 교사).

이처럼 사서교사 F는 학생들이 그들의 읽기수 을 넘어서는 책읽기가 가능하다는 을 지 하

며 사서교사가 학생의 읽기수 에 한정하여 책 추천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사서교사 B도 학생의 심과 읽기수 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탄력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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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많은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어도 다 타고 올라간다. 를 들어 고양이

를 좋아하는 아이는 고양이가 등장하는 그림책, 고양이의 생태에 한 책, 고양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에 한 책도 본다. 동물도감도 보며, 고양이 련 모든 책을 다 본다. 이 책들 에는 아이들 읽기수 에 

맞는 것도 있고, 그보다 낮은 것도 있고, 그보다 높은 성인용 책도 있다. 다양한 수 의 책을 보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소화해낼 수 있는 범  내에서 읽어내며 그러면서 읽기수 이나 이해력이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는 아동용에 제한하지 않고 청소년용, 성인용도 

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사나 부모용 책들도 아이가 읽고 싶어 하며 심 

가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한 근과 출을 하게 한다. 아이가 특정 작가의 책이 재미있다고 하면 

이 작가의 성인용 책도 안내한다(B 교사).

사서교사 B가 언 하 듯이 학생의 높은 심이 그의 읽기수 을 넘어서는 이해력을 이끌어내

기에 사서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 의 책을 제시하여 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요

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 로 사서교사 G는 학생에게 수 별로 다양한 책을 제시하

여 학생이 최종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보다 탄력 인 응을 하고 있었다. 

도서 에 잘 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 독서수 에 한 정확한 악이 어렵기도 

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수 의 책을 경험해보게 하고자 세 단계 수 으로 책을 추천한다. 보통 학년 

읽기수 에 해당되는 책,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책,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책으로 추천한다. 수 별로 

다양한 책을 제시하여 아이들이 그 책을 훑어보고 직  선택하는 방법을 취한다(G 교사).

한편, 사서교사 A와 B는 ‘학생의 심사’와 더불어 ‘책의 재미 인 요소’도 학생의 읽기능력을 

뛰어넘는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으며 ‘책의 재미’와 ‘학생의 읽기수 ’을 연계하여 책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읽기능력을 개별 으로 악하기가 쉽지 않다. 읽기능력이 좋은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읽기수 에 상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망라 으로 읽기에 책의 수 이나 아이의 읽기수 이 그다지 요하

지 않다. 그리고 책읽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보통 재 을 만한 책을 추천해주면 잘 읽어낸

다. 재미있는 책이 아이들의 읽기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다. 에는 아이들의 읽기수 을 악하려고 

애쓰고  이를 악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의 읽기수 을 세세하게 악하지 않아도 학년

에 해서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주면 략 잘 통한다(A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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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A의 언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읽기수 에 해 정확한 진단과 이해가 책 

추천에 있어서 인 사항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서교사들은 책의 

재미 인 요소가 학생의 읽기수 을 넘어서는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결과 으로 학생들이 

재 어할만한 책 추천을 보다 강조하며 이에 주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 도서의 수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의 읽기수 에 상응하는 도서추천을 해 도서의 수 도 주요하게 고려하

고 있었다. 사서교사들이 도서의 수 을 악하는 방식은 일차 으로는 출 사에서 제공하는 안

내 정보나 서평지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 사에서 제공하는 책의 수 에 한 정보는 학년

용, 학년용, 고학년용 정도의 략 인 수 에 그치며 세부 이라고 하더라고 학년에 한 안내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출 사에서 학년별 단계로서 고, , 학년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책의 수 을 단하고 

있다. 요즘은 출 사 자체에서 ‘몇 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출 하기도 한다.  

출간 시 출 사가 어떤 학년에게 정하다거나 구를 해서 썼다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이를 보고 

단한다. 그런데 출 사 제공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단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학년용이라고 하면

서 학년이 읽을 수 없는 책인 경우도 있어 신뢰하기가 어렵다(F 교사).

이처럼 사서교사들은 출 사에서 제공하는 학년별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도서수 을 정확하게 단하기 해서는 사서교사가 직  읽어 확인하는 것이 최상

의 방법이라고 언 하 다. 면담에 참여한 모든 사서교사들이 직  읽어 도서수 을 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도서의 수 뿐 아니라 내용 악을 해 수서부터 정리

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 한 직  읽으면서 책에 한 정보를 축 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모든 책을 읽어서 그 수 을 단하기에는 실 인 어려움이 있기에 사서들이 손쉽게 

악할 수 있도록 출 단계에서 도서에 읽기능력지수가 표시되어 출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 다(G, H 교사). 한편으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사서교사들 간의 

연구모임을 통해 도서의 수 과 내용에 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등사서교사들끼리 아동도서를 읽고 공부하는 연구모임이 있다. 여기서 이 책은 몇 학년에 읽히면 좋겠

다, 밥은 많지만 몇 학년이 읽어도 무방하다 등 책의 수 이나 책에 한 정보를 나 다. 이 게 공유

된 정보들이 아이들에게 추천할 때 유용하다(C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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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서교사 H는 학생에게 책을 추천할 때는 책의 수 에 한 학생들의 단 행태나 선호 

등의 특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책에 학년별 단계로 고, , 로 구분지어 표시되어 있어도 아이들은 별로 안보고 신경도 잘 쓰지 않는다. 

아이들이 이 구분을 보고 “이거 제가 읽어도 되는 책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구분은 

학부모와 교사만 본다. 애들은 주로 제목과 표지를 보고, 두께를 본다. “선생님 이거 무 두꺼워요. 이거 

무 얇은 것 아니에요 한테?” 보통 이런다. 그래서 책의 수 을 두께로 단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책을 권하게 된다. 자크기가 커도 두께가 있으면 이를 차후에 권한다(H 교사).

H의 경험에서 드러나듯이 학생들의 책의 수 에 한 단 경향이 책의 두께라는 , 그리고 책의 

내용  수 이 해당 학생에게 합하더라도 두께가 두꺼운 책을 추천할 경우 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히 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교사

사서교사들은 등학교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있어서 담임교사의 역할 비 이 매우 크다고 하 다. 

담임교사의 독서의 요성에 한 자각과 심도에 따라 학생들의 독서량과 독서에 한 심정도, 

도서 에 한 방문빈도가 달라지기에 담임교사를 등 독서교육에서 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사서교사는 담임교사가 개별 학생의 요구, 심, 상황, 읽기수  

등에 해 잘 알고 있다고 보고 그들을 학생의 독서자료 추천을 한 상시 인 트 로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앞서 언 하 듯이 등학생 연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자신의 요구나 심을 분명히 

표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들을 교실에서 일상 으로 찰하고 경험하는 문가인 교사의 

통찰이 도움이 되기에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요하게 고려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사서교사는 자료추천과정에서 담임교사의 독서교육에 한 철학이나 독서자료에 

한 입장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한 응은 사서교사들마다 차별 으로 나타났다. 

우선 담임교사의 독서자료에 한 입장과 견해를 악하고 이를 존 하여 학 마다 차별 으로 

용하는 사서교사가 있다. 

등은 담임이 요하기에 담임의 독서자료에 한 입장을 존 해서 책을 추천하거나 출하게 한다. 

담임이 ‘이런 책은 안 돼!’ 하면 그 학생들에게는 그런 책은 안 빌려가게 한다. 담임의 원칙과 기 을 

따르려하기에 담임에게 일일이 물어본다. 를 들면 만화책, 어른용 책 등에서 사서교사인 나와 입장이 

다를 수 있기에 교사의 입장을 악한다. 담임의 학 운 원칙, 자료 출과 련한 입장, 자료 가치에 

한 인식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를 존 해주고자 한다(H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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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자료에 해 제한 인 시각을 가진 교사들을 상으로 그 자료의 가치나 의미 등에 

해 안내하고 설명하는 등 자료 문가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서교사도 있다. 

교사의 입장과 철학을 고려해야하는데 아동자료에 해 사서교사인 나와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만화자료에 비허용 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이럴 경우 읽기를 힘들어하는 아이, 독서흥미가 없는 

아이는 만화로 된 책을 먼  읽으면 흥미를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도 괜찮다고 교사들에게 설명한다. 

교사의 의견을 주로 존 하는 편이지만 자료에 한 문가로서의 견해를 덧붙여서 설명해 다(B 교사).

특히 교사들이 만화책에 한 경계, 고 에 한 지나친 강조,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에 한 

강조, 재미를 추구하는 책에 한 경계 등의 경향을 보일 때, 그리고 아동용 독서자료의 범 를 

매우 제한 으로 이해하는 등의 상황일 때는 교사와 사서교사 간에 긴장 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럴 경우 사서교사가 자료 문가로서의 역할 수행과 교사와의 트 십 형성에 어려

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 B, C, D, E, F, G 교사).

바. 수업  교과과정

사서교사들은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인 역할로 설정하며 교육과정에 맞는 책을 수서

하고 교육과정에 맞는 독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들의 주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서

교사들은 평소에 교과연계목록을 개발하여 교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도 교과과정

에 필요한 책을 찾아보게 하며, 교과 내용에 기반하여 책을 추천한다고 하 다(A, B, C, F, H 

교사). 이 일환으로 사서교사 H는 특별히 사회, 역사, 과학과목의 학년별 내용과 연계하여 련 

학년에게 책을 추천한다고 하 다. 

사회, 역사, 과학 책은 수업 연  책을 추천한다. 를 들어 3학년 사회에서 우리 지역 동네에 해 

배운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와 련한 책을 안내해 다.  5학년 사회에서 한반도 역사를 다루고, 

6학년 사회에서 세계사를 다루기에 련하여 책을 추천해 다(H 교사).

이처럼 부분의 사서교사에게 있어서 교과나 수업이 학생들을 한 책 추천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서교사는 독서자료의 추천에 있어서 교과나 

수업에 한 고려보다는 학생들이 독서를 즐기고 독자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서교사들이 교과와 연계된 자료 개발과 제공에 을 두고 교과과정을 함께 공부하기도 한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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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와는 별개로 종합 인 독서교육에 을 두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과와 연계하

여 추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독서가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에 방 을 둔다. 등은 독서가 즐거

워서 독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서 시에는 교과연계자료를 고려하나 아이들을 한 

독서교육에서는 굳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련 자료를 구해오라 하면 제공해주는 

정도이다(D 교사).

 개별 학생들에게 독서자료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사서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서교사의 역할을 충하려는 사서교사도 있다. 

사서교사로서 제일 고민인 것이 교사와 학생의 독서에 한 시선에 있어서 차이이다. 학생들은 재미있는 

책을 원한다. 교사들은 학습의 측면을 강조한다. 사서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습 인 부분을 지원하면서도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충해서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 그래서 교과와의 련성을 

우선 으로 보고 그 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F 교사).

3. 후속조치

독서자료 추천 이후는 추천한 책이 해당 학생에게 했는지, 재미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책의 반납과정에서 재미있거나 감동 인 

부분을 비롯한 책의 내용에 한 화가 수행되기도 하 다. 그리고 반응이 좋은 책은 비슷한 

심과 성향을 가진 다른 학생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서교사가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후속조치를 시도하고자 하지만 사서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학생

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 다(A, E 교사).

한편, 일부 사서교사는 개별 학생에게 책을 추천하고 학생들로부터 받은 반응을 일지나 수첩에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 C, D, H 교사).

는 일지를 쓰고 있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첩을 마련해서 여기에 가 어떤 내용으로 

질문했는지, 이에 해 내가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를 기록한다. 이를 축 해서 보니깐 나름 로의 체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추천했던 것이 기억이 잘 안나서 기록을 시작했는데 기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C 교사).

아울러, 사서교사의 책 추천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심에 맞는 책을 직  찾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과도 연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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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스스로 고른 책에 해 사서교사의 피드백과 칭찬을 받으면 더 잘 고르려고 하더라. “이번에 

이런 책을 골랐어? 골고루 보네” 이 게 칭찬하면 그 경험이 확장이 되는 것 같고 효과가 있더라(F 교사).

개별 아이들이 자신이 읽을 독서자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활동을 한다. 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체 자료에 한 안내와 교육이다. 아이들은 만화책이나 문학책밖에 모른다. 다양한 주제의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서 이용교육을 수행하여 아이들이 직  자신이 심 가는 주제의 독서자료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A 교사). 

 개별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책이나 심이 높은 책을 심으로 학생들의 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련 책에 한 이용률을 높여내기 해 별도의 코 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 다. 

아울러 사서교사들은 주제별 책 시, 작가별 코 , 원화 시, 작가와의 만남 등의 독서행사나 로

그램을 통해 개별 학생의 독서자료에 한 심을 높여내고 근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궁극 으로 사서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천하기 한 것이라고 하 다.

Ⅲ.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독자에 한 학교도서 의 응방안으로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

에 해 고찰해보았다. 사서교사의 개별 학생을 한 독서자료 추천활동을 검하고 추천과정에

서 드러나는 주요 양상과 특징을 사서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지 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이와 련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서자료 추천은 주로 개별 학생의 책에 한 질문  요청이나 사서교사의 학생에 한 

근으로 시작되며, 이후 학생의 주요 심사를 알아내기 해 사서교사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면담이 수행되고 있었다. 면담 이후 련 책을 추천하고, 추천이후 책에 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피드백을 받는 등의 추가 인 조치가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서교사의 

개별 학생을 한 독서자료 추천과정은 질문과 요청을 비롯한 면담과정, 책 추천활동, 책에 한 

피드백  후속조치라는 단계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 같은 단계는 독자상담에서 독서자료 추천을 한 핵심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질문과 면담, 

책 추천, 후속조치라는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Saricks, 2005).

그리고 사서교사의 개별 학생을 한 자료추천은 학교의 규모에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서교사들은 학교 이나 학생 수가 클수록 학생을 한 개별  독서자료 지원을 실 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하 다. 학교교육에서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상황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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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육이 미래 교육의 신으로 제안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사서교사의 개별독

자를 한 독서자료 추천  독서교육에 한 요구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상되기에 이에 한 

응을 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김 욱, 안세근, 2019). 따라서 한 학교에 1인 사서교사 의무 배치

를 넘어서 학생규모에 따라 사서교사의 수를 탄력 으로 배치하는 등의 장기 인 정책 수립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서자료 추천의 세부 단계별로 사서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고찰한 결과, 먼  면담에서는 

사서교사와 학생 간에 사 에 구축된 계  신뢰가 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서교사가 직  운 하는 ‘수업’이 개별 학생에 한 악, 학생과의 계 형성, 도서 으로 유인, 

학생과의 계와 신뢰의 축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의미한 활동을 이끌어내어 책 추천활동에 

기반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특히 사서교사들은 도서 에 오지 않거나 책을 읽지 않는 

비독자를 도서 으로 유인하고 독자가 되게 하는 주요한 장이 ‘수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

업’의 요성에 한 사서교사의 평가와 인식과는 달리 재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시수의 

유무와 정도는 학교마다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개별 학생에 한 사서교사의 독서지

원 활동의 이행과 그 수 을 높이기 해서는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을 교육과정에 구조 으

로 편성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면담’에서는 학생의 심사항을 악하는 질문으로 출발하고 있으며, 사서교사는 

“어떤 책을 좋아하는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 무엇이었나?, 이 에 가장 재 었던 것은 무엇

이었나?”라는 책과 련한 직 인 질문조치와 “요즘 무엇에 심이 있는가?, 평소 무엇을 좋아

하는가?”라는 학생들의 일반 인 심분야를 악하는 확장된 질문조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질문조치는 독자상담을 한 인터뷰 련 문헌에서도 주요하게 발견되는 권장 

조치라 할 수 있다(Bracy, 1996; Heritage, 2004; Saricks, 2001).

그리고 학생들의 심사에 한 악을 필두로 해서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는 학생의 독서이력, 

책의 재미, 학생의 읽기수 , 도서수 , 교사, 수업  교과과정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들 각각의 요소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사서교사들 간에 경험과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책 추천 시 학생의 읽기수 을 고려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서교사

들은 책 추천에서 학생의 읽기수 에 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학생들의 

읽기수 에 한 략 인 이해는 요구되나 책 추천에 있어서 보다 탄력 인 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사서교사는 학생의 심과 책의 재미가 학생들

의 읽기능력을 넘어선다고 인식하며 학생의 읽기수 에 제한하여 추천하기보다는 학생의 심, 

책의 재미 등과 연계하여 응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높은 심이 읽기수 을 넘어서는 이해력을 

이끌어낸다는 이와 같은 입장은 다양한 련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목이다(Carter, 2000; Kra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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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lley, 1996; Vacca & Vacca, 2003). 한 이는 학생의 읽기능력에 해 오랜 기간 동안 다각

으로 연구해 온 Krashen(2002)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Krashen은 학생들의 읽기수 에 해 교

사가 보다 탄력 으로 이해하고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 한다. 학생들이 종종 주제에 한 

심과 지식으로 인해 자신의 읽기수 보다 높은 어려운 책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읽기수 보다 쉬운 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분야에 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후속 인 

독서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기에 학생의 읽기수 에 한정하는 것은 책 추천이 제한 일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의 읽기수 을 보다 탄력 이며 융통성 

있게 이해하여 독서자료를 추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이 연구에 참여한 사서교사는 독서교육에서 ‘교사’를 개별 학생의 요구, 심, 상황, 읽기수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력자로 고려하고 있으며, 자료추천과정에서는 ‘교사’의 독서교육  독서자료

에 한 철학과 입장을 고려하여 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만화책에 한 

경계, 고 에 한 지나친 강조,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과 학습독서의 요성에 한 강조, 재미를 

추구하는 책에 한 경계, 아동용 독서자료에 한 범 의 제한 등의 경향이 있을 때는 교사와 사서

교사 간에 긴장 계가 생겨 사서교사가 독서교육과 련한 교사와의 트 십 형성과 독서자료 

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한 처로서 교사를 상으로 

하는 독서교육과 련한 교육  안내 등이 요구되며 사서교사가 학교에서 독서자료 문가로서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 인 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 사서교사들은 ‘교수학습과정 지원’과 ‘여가독서에 기반한 

독자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한 사서교사의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사서교사는 ‘교수학습과정 지원’에 을 두고, 일부 사서

교사는 교과와는 별개로 ‘여가독서에 을 두고 독자가 되게 하는 것’에 주안 을 두며,  다른 

일부 사서교사는 ‘이 두 입장을 조율’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사서교사는 독서자료 추천에서 

독자인 학생의 독서자료 선택에서 나타나는 일반 인 특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등학생의 도서선택 행 를 고찰한 정진수(2011)의 연구에 따르면 등학생의 

경우 ‘재미있는’ 책과 자신들의 수 에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사서교사는 등학생들이 취하는 이러한 행태  특성을 주요하게 고려해서 책 추천의 성공률

과 만족도를 높여내는 략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arter(2000)는 

책 추천을 한 사서교사의 상담이 아동을 한 ‘재미있고’, ‘유쾌한’ 책을 선택하는 술과 같은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아동이 이 에 좋아했던 것’과 ‘이 순간에 원하는 것’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독서자료 추천 시 ‘수업  교과과정’에 한 고려는 개별 학생의 

상황, 흥미, 읽기수 과 연계하여 탄력 으로 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교과를 

개별 학생의 상황과 연계하여 추천하는 것이 하나의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재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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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는 주제는 평소 학생이 심과 흥미가 없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흥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학생이 재 배우는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자료를 추천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은 독서자료 추천을 해 다각 인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사서교사의 아동자료 읽기와 아동자료에 한 이해가 으로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사서교사가 수많은 자료를 혼자 검토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사서교사의 아동자료에 한 이해와 장악을 해 아동문학과 아동자료에 한 일상 이며 지속 인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공동 연구와 학습을 하는 등의 집단 이며 

구조 인 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도서에 한 이해와 장악 못지않게 아동들이 무엇을 읽고 싶어 하는지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의 취향을 알아내기 해 아동과 인터뷰하는 기술도 사서교사에게 요구되는 요한 능력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도 독서자료 추천을 해 아동과 소통하는 것에 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는데 특히 신참 사서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 지 하 다. 따라서 독서자료 추천을 

해 아동과의 상호작용  인터뷰와 련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서교사 양성과정  재교육

과정에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독자상담 인터뷰’라 부르고 있다. 

이는 독자와 책을 연결하려는 목 에서 이루어지는 고객과 사서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

으로 독서자료 추천을 해 사서가 독서요구를 비롯한 독자의 취향과 심을 화를 통해 알아내

어 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담과정에 한 이해과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상담을 수행하는 기술과 방법을 훈련하는 교육을 사서교사양성 로그램에서 주요

하게 다룰 것을 강조하는 분 기이다(이연옥, 2010; Kuhlthau, 2004; Smith, 2001).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의 독서자료 추천 경험에 의거해 볼 때 국내 사서교사 양성과정에서도 이와 

련한 교육내용을 극 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이 개별  경험수 의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사서

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 양상과 세부 상황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 

사서교사가 직면하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 연구에서 분석

하여 제시한 독서자료 추천과정의 세부 단계와 추천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향후 사서교사의 

추천활동 수행에 있어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 에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다각화와 개별 독자를 한 추천활동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특히 책을 

읽지 않고, 책읽기를 싫어하는 비독자를 상으로 독서를 자극하는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비독자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정 인 독서경험이 열성 인 독자로 

만들기에’(Trelease, 2001) 개별 독자에 한 독서자료 지원과 련한 사서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련된 사서교사의 역할 수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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